                            ( 볼리비아  후반기 선교보고 )
볼리비아를 사랑하시는 보배로운 교회의  담임목사님과 모든 선교국원분들께  안부인사를 드립니다.  
볼리비아는 한국과는 반대의 계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춥던 날씨가 초봄으로 들어가고 날씨도 점점 풀어지면서 농촌에서는 감자와 콩을 심느라고 농민들이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읍니다.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기드온용사 300명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선교보고를  드립니다. 
1. 교회건축을  계속 하고 있읍니다. 
기드온용사 300명을 수용할수  있는  교회건축을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  80 프로의  공정을 마치고  있읍니다. 300 여명의  어린이들을  수용하기위해 많은  중력을  버틸수 있는 기둥을  아래층에 설치하였으며  이층은 지붕을  튼튼히 하기위하여 튼튼한 철제를 사용하고  물배수를 원활히하고  소음을 방지할수  있는  스레트를  사용하여  지붕을  씌우고  이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양쪽에  철제 난간을 설치하여  교인들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도모하였읍니다. 

2. 농촌 마을회관에 스피커 설치를 하였읍니다.
기드온용사 300명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맺어야한다는 판단으로 농촌 마을대표의  청원을 받아들여 마을회관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마을 주민들을위한   안내방송을  할수있도록  협력하였고  동 시설은  교회에서도  같이  사용할수 있도록  마을회의에  건의하여  허락을 받았읍니다.  
3. 불우 학생들에게  채육복을  후원하였읍니다. 
농촌지역에  위치한  초,중등 학교에서 체육복을  구입하지  못하여 체육시간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교장 선생님의  말을 듣고  해당학생들에게  체육복 구입을  후원하였으며  동 학생들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촌 마을에서 불우 아동들과 가난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희망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4. 카나다  선교팀이 방문하여   사역을  하였읍니다.
카나다  나이아가라 장로교회에서 청,장년 8명이  볼리비아 코차밤바를 방문하여 노방전도, 의료 및 미용봉사, 쓰레기가 넘치는 마을주변청소, 교회부흥을  위한 영성집회를  통하여 황희수 선교사 내외가  추진하고 있는 기드온용사 300명 만들기 프로젝트를 크게 도와주었읍니다. 

5. [bookmark: _GoBack]장례식을  통하여  마을 전도를 하였읍니다.
1999년도에  황희수 선교사에게  세례받은  안드레스 블랑카 교인이 98세로 천국으로 입성하였는바  입관예배, 발인예배, 하관예배에 참석한 조문객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한다는  메세지를 강하게  선포하였읍니다. 동 장례식때 카나다 선교팀이 조가를 맡아주셔서 조문객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읍니다.

존경하는  후원자 여러분 ¡ 
저희들은  기드온용사 300명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장래  개신교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동 프로젝트가  꼭 성공할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 후반기 선교보고를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2018년 9월 1일 볼리비아 선교사 황희수.이우신 올림.
( 기도제목 )
1. 기드온용사 300명 만들기 프로젝트가 성공할수 있도록 
2. 교회건축을  완공할수 있는  후원자분들의 적극 참여를 위하여
3. 3천명의  농촌주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할수 있도록
4. 사역을 감당할수 있는 선교사 내외의 건강을 위하여 

   

